
P V C가격 상승세“멈칫”
국제 V C M가격 정체로 … 9 4년1 0월 이후 7 9만원선 유지

9 4년말 합성수지가격이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P V C도 9 4년1 0월 이후 안정세를

유지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PVC는 중간원료인 V C M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PVC 국제가격이 정체

됨에 따라 국내가격도 9 4년1 0월 이후 7 9만원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로 인해 내수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P V C는 8 0

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

또 현재 내수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국내 플래스틱가공기업들이 계속되는 원가부담으로 부도가

속출하고 생산을 감축하는 등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단행될 경우 플래스틱가공산업이 위축될 것을

우려, 럭키·한화종합화학 등 국내 생산기업들이 가격을 더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확정한데 따른 것

으로 알려졌다.

P V C는 9 4년1월 내수가격이 톤당 6 2만원에서 7월 7 2만8 0 0 0원, 10월 7 9만원으로 급격히 상승해 연초

대비 2 1 . 5 %의 상승률을 기록했다. 또 동남아 거래가격도 9 4년초 6 8 0 ~ 7 2 0달러이던 것이 7월에는 9 0 0

달러를 넘어섰으며 1 1월에는 9 9 0 ~ 1 0 1 0달러까지 상승, 연초대비 3 9 %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1 2월에

는 9 6 0 ~ 1 0 0 0달러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또 V C M은 9 4년초 4 7 0달러에서 1 1월 8 3 0달러로 급등했다가 1 2월에는 3 0달러 하락, 800달러선을 유지

하고 있다.

9 4년들어 수입가격이 상승해 내수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이 타이트한 양상을 보여온 국내

P V C시장은 9 4년1 1월 럭키의 5만톤 증설, 95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한화종합화학의 1 4만5 0 0 0톤 증설

에 따라 내수공급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앞으로 연간 수요가 5 %이상 늘어날 것으

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증설이 공급과잉으로 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

한화종합화학은 1 4만5 0 0 0톤의 증설을 통해 일부 노후시설의 개체와 공급부족분을 대체할 것으로 알

려졌다.

한편, 그동안 저가원료에 기반한 가격경쟁에 몰두해온 P V C파이프를 비롯한 국내 PVC 가공산업이

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그러나 P V C가격이 2 ~ 3년간 톤당 7 0만원 대의 고가를 유지

할 것으로 보여 중소가공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한 경영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예정된

개방화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

따라서 플래스틱가공기업과 원료공급기업간의 공동투자를 통해 고품질의 신제품개발에 적극 나서야

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9 4년 1 0월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국내 PVC 시장은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VCM 등 중간원료의 고가

유지로 인해 9 5년 1 / 4분기까지는 현재의 가격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 / 4분기에는 7 6만원대로

4~5% 정도 하락하고 3 / 4분기 이후에는 7 5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1 / 9 >

국내 PVC 가격동향( 1 9 9 4 )

3월 5월 7월 9월 1 1월 1 2월구 분
연초대비
증감률

내수가격

( 1 0 0 0원/ M T )

동남아가격

(달러/ M T )

V C M

(달러/ M T )

6 5 0

6 8 0 ~ 7 2 0

4 7 0

6 8 0

8 3 0 ~ 8 5 0

5 5 0

7 2 8

9 1 0 ~ 9 2 0

7 0 0

7 2 8

9 7 0 ~ 9 9 0

7 3 0

7 9 0

9 9 0 ~ 1 , 0 1 0

8 3 0

7 9 0

9 6 0 ~ 1 , 0 0 0

8 0 0

2 1 . 5

3 8 . 9

7 0 . 2






